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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5년 9월 28일 주일 설교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6-8 / 새찬송가 543 (통일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의심이 생겨납니다. 의심은 누룩과 곰팡이 같아서 조금만 생겨나도 믿음 전

체를 다 파괴합니다. 의심하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

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의심은 어디에서 올까요

 의심의 근원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계12:9).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와 악한 영들은 크게 분을 내고 있습니다(계12:12). 

 

 마귀와 귀신들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여 유혹에 넘

어가게 만들고 우리를 자신들의 종으로 삼은 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

이 깨어서 마귀와 귀신들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

다(엡6:12).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사에 마귀와 귀신들과 악령들을 

쫓아내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합니다.  

2. 욕심과 죄로 인한 우리 마음의 복잡함과 불결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

니다 

 우리가 의심하게 된 것은 욕심과 죄로 인해 마음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여 욕심과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때 마

음의 복잡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시131:2).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시51:17). 히스기야도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왕하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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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 심령과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해져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5:8).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게 되는 축복을 말하며 이런 자는 기도의 확신이 저절로 임하여 하나님의 기

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3. 의심해야 할 것과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심해야 할 것 즉 마귀의 말은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내면을 비추어주시길 간구하며, 100% 믿어야 하는‘하나님

의 진리의 말씀’과 절대 믿지 말아야 하는‘마귀의 말’을 분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내쫓아야 합니다(눅11:35).  

 또 마귀에게 넘어가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된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 침략주의자, 

공산주의자,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온갖 종류의 상대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의 

말은 철저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인간의 헛된 사상과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의심이 함께 할 때 비로소‘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고후

10:4,5)! 

 

<적용&실천> 

 나는 내 앞의 문제와 변하지 않는 상황에 마음이 요동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약

속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과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먼저 애통하며 회개합시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의심을 물리치고 믿

음으로 나아갑시다. 


